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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난 5월 3일, 유럽연합집행위원회

(European Commission)는 크로아티아의 

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.1%에

서 1.8%로 하향 조정했다. 

크로아티아, 2015년 GDP 성장세로 회복 

  크로아티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

GDP 성장률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했

다. 하지만 2015년 6년 만에 1.6% GDP 

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세를 나

타냈다. 

  2015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의 공공부

문 부채는 GDP의 87%, 재정적자는 GDP

의 2.9% 수준이다. 올해 3월 실업률은 

17.2%를 기록했다. 지난 1월, 오레스코

비치 총리는 ‘경제 성장’이라는 과제

를 안고 취임했다. 취임 3달만인 지난 4

월, 크로아티아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

절감, 재정적자 감축, 실업률 감소, 투자 

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

표했다. 이 방안에는 현행 65세에서 67

세로의 정년 연장, 부동산세 도입, 투자 

유치를 위한 소득 공제 간편화 등의 조

치가 포함됐다. 

 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

해 2018년 GDP 성장률 2.3% 달성, 2019

년까지 공공부문 부채를 GDP의 80% 수

준으로 감축, 재정적자를 오는 7월까지 

1억 유로(약 1,320억 원)에서 2억 유로

(약 2,650억 원) 사이로 감축할 것을 기

대했다.

EU, “크로아티아 부채 감축 어려워”

  그러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오레스

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올해 공공부

문 부채를 척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

예상했다. 오히려 올해는 크로아티아의 

공공부문 부채가 약간 증가하고, 내년

에는 그 수준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

고 전망했다. 

 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, 유럽연합

집행위원회가 크로아티아에서 투자가 

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

이다. 또 경제 회복과 GDP 성장세로 인

해 올해 실업률이 1% 정도 감소할 것

이라고 예측했다. 

  또한 이들은 크로아티아가 작년부터 

진행해 온 강력한 조정 조치로 인해 재

정적자를 GDP의 2.7% 수준으로 줄일 

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. 이를 종합하여, 

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크로아티아의 올

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.8%로 하향 

조정했으며, 당초 올해 GDP 성장률로 

예상했던 2.1%는 2017년에 달성할 수 

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 유럽연합집행위

원회가 산출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올해 

평균 GDP 성장률 전망치는 1.8%이다. 

오레스코비치 총리, “경제개혁 필수적”

  오레스코비치 총리는 향후 12개월에

서 18개월 동안 경제 개혁이 집중적으

로 이루어질 것이며, 이는 경제 성장을 

북돋우며 고용을 창출해 국민에게 이익

이 되는 것임을 언급했다. 유럽연합집

행위원회가 크로아티아의 올해 GDP 성

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, 크로

아티아가 긴 경제 침체를 딛고 올해 또

다시 플러스 GDP 성장을 할 것은 분명

해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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